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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,「한-독 배터리 포럼」 개최

- 양국 연구진의 지속가능한 배터리 기술 연대,

친환경·지속가능 배터리 생태계 확산 -

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(원장 전윤종, 산기평)은 지난 12일 서울 코

엑스에서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회, 주한독일대사관, 한국배터리산업협

회와 공동으로 「한-독 배터리 포럼」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과 독일의 지속 가

능한 배터리 기술 공동협력 방향을 모색하고, 차세대 배터리 및 순환

경제 분야의 최신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이날 세부 기술 발표는 친환경 혁신 제조 공정, 차세대 초격차 배터

리 기술, 배터리 순환 경제 및 재제조 등 3대 핵심 주제로, 양국의 산

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배터리 산업의 청사진과 양국 간 기술

연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.

첫 번째는 독일 기업인 ‘지멘스’와 ‘바스프’가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

한 성장과 가치 사슬 전반의 탄소중립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. 이어,

프라운호퍼 유기전자·전자빔·플라즈마기술연구소의 ‘금속-고분자 복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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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전체용 진공 증착 공정‘과 포스텍의 ’고에너지 밀도 전고체 전지’

연구 성과가 공유됐다.

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, 성일하이텍, 포엔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

‘폐배터리 전처리 및 재활용 최신 동향’ 발표하고, 프라운호퍼 생산기

술자동화연구소는 재제조 기술의 산업 확산과 빈틈없는 순환 경제 연

대 방안을 제언하며 양국 간 기술 연대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

다.

이날 포럼에 참석한 산기평 서용원 부원장은 “산업기술 연구개발 전

문기관으로서 제조강국 독일과의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국제 공

급망 안정화와 미래 혁신기술 확보에 적극 기여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
